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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의 고대 수로조사기

(益山地域의 古代 水路調査記)

金     三     龍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長

1. 緖    論 3. 文獻資料

2. 周邊地域調査 4. 考    察

1. 서    론(緖論)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법왕금살조(法王禁殺條)는 미륵사지(彌勒寺址)의 주위환경을 다

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전(傳)하고 있다.1) 「其寺亦名彌勒寺 附山臨水 花木秀麗 四時之

美具焉 王每命舟 沿河入寺 賞其形勝壯麗」

즉 「그 절을 미륵사(彌勒寺)라고 한다. 그런데 그 절은 산(山)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 

보며 꽃나무가 수려(秀麗)하여 사시(四時)의 미경(美景)을 갖추었다. 왕(王)이 매양 배를 

타고 강(江)물을 따라 절에 와서 그 형승(形勝)의 장려(壯麗)한 것을 찬탄(讚嘆)하였

다」하고 한 것인데 이 기록(記錄)에 의(依)하면 미륵사(彌勒寺)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위치(位置)에 있었고 따라서 미륵사(彌勒寺) 주변(周邊)에 해로(海路)가 있었음을 말하

여 주는 것이 된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傳)하는 

「王興寺衆僧旨見益有船楫 隨大水入寺門有一大狀如野鹿自至泗沘河岸向王宮吠之俄而

不知所云」2) 등(等)과 같은 왕흥사(王興寺)의 환경이 전기(前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법왕금살조(法王禁殺條)의 전단(前段)에 나오는 「度僧三十人 創王興寺於時都泗沘城 始

立載而升避 武王繼統父基子構歷數紀而畢成」의 왕흥사(王興寺)의 환경이라 할때3) 삼국

유사(三國遺事) 법왕금살조(法王禁殺條)의 왕흥사(王興寺)와 미륵사(彌勒寺)를 동일(同

一)사찰(寺刹)로 보는 견해(見解)에서나4) 다른 사찰(寺刹)로 보는 견해(見解)에서 모두

가 미륵사(彌勒寺)는 「附山臨水……王每命舟沿河入寺」의 환경이 아니었다고 부정적

(否定的)인 태도(態度)를 취(取)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후자(後者)의 경우는 특(特)히 

「三國史記 武王三十五年春二月」에 「王興寺成其寺臨水彩飾壯麗王母乘舟入寺行」과 

삼국유사(三國遺事) 법왕금살조(法王禁殺條)의 왕흥사(王興寺)가 모두 사비성(泗沘城)에 

있었다고 말하고 다음 유사(遺事)의 「其寺亦名彌勒寺 附山臨水 花木秀麗 四時時具焉 

王每命舟 沿河入寺」의 환경은 왕흥사(王興寺)의 환경을 말한 것이지 미륵사(彌勒寺)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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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 이유(理由)로 현재(現在)의 익산(益山) 미륵사지(彌

勒寺址)는 사비하(泗沘河)와는 너무 거리가 멀고 천삼백여년전(千三百餘年前)에는 비록 

사비하(泗沘河)가 금마(金馬)까지 들어왔다고 하드라도 금마(金馬)에서 흐르는 천수(川

水)는 만경강(萬頃江)에 흐름을 보아서 그 유역(流域)이 사비하(泗沘河)에서 변성(變成)

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5).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오늘날의 익산지역(益山地域)은 고대(古代)에는 해수(海水) 혹

(或)은 수로(水路)가 있었다고 할만한 상당한 다른 방증자료가 발견(發見)되어 진다.

우선 고문헌(古文獻)의 해상유입(海上流入) 기록(記錄)을 보면 군산포(群山浦)를 통

(通)하여 내륙(內陸)으로 잠입(潛入)했던 것을 시사(示唆)하고 있으며5) 한편 강경(江景)

으로부터 웅포면(熊浦面)에 이르는 강안지역(江岸地域)이 흡사 반도(半島)와 같아서 금

강(錦江) 수역(水域)을 미륵산(彌勒山)쪽으로 넓혀 볼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다만 오

늘날에 미륵산(彌勒山)을 발원지(發源地)로 하는 옥룡천(玉龍川)이나 용화산(龍華山)을 

발원지(發源地)로 하는 부상천(扶桑川)이 미륵산(彌勒山)을 중심(中心)으로 흐르고 있다

고는 하지만 이 정도(程度)의 하천(河川)을 가지고는 백제(百濟)시대(時代)의 보다 훨씬 

넓고 깊은 강(江)의 상류(上流)였다고 추정(推定)할만한 하등의 근거(根據)를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아 본조사(本調査)는 금강하류(錦江下流)에서 미륵산(彌勒山)에 이르는 주변

지역(周邊地域)의 관계문헌조사(關係文獻調査)와 전설조사(傳說調査) 등(等)을 주요대상

(主要對象)으로 하고 아울러 전기자료(前記資料)를 중심(中心)으로 동지역(同地域)의 지

형조사(地形調査)를 병행(倂行)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조사(本調査)연구(硏究)는 첫 시도(試圖)인 만큼 조사방법(調査方法)에 있어

서나 조사범위(調査範圍)의 설정(設定)등(等)에 상당히 미흡한 점(點)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調査結果)를 통(通)하여 어떤 결론(結論)을 얻는다던가 하는 문제(問題)

는 아직 성급한 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고(本稿)는 주(主)로 그 동안 조사(調査)된 

내용(內容)을 중심(中心)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傳)하는 

미륵사(彌勒寺)가 임수(臨水)하여 있어 「王每命舟 沿河入寺」하였다는 미륵사(彌勒寺)

가 부여(扶餘)의 왕흥사(王興寺)의 환경이 아닌 익산(益山) 미륵사(彌勒寺)의 환경일 수 

있었다는 몇가지 문제점(問題點)을 제기(提起)해 볼까 하는 것이다.

2. 주변(周邊) 지역(地域) 조사(調査)

주변지역(周邊地域)을 답사하기에 앞서 우선 지도상(地圖上)에 나타난 지역(地域)을 

조사(調査)해 봤다. 그 지명(地名)이란 포구(浦口)와 관련있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리

어 온다거나 아니면 “나루” 또는 “천(川)”등(等)으로 수(水)와의 관계가 있는 지명(地

名)을 말한다.

원래(元來) 익산군(益山郡)은 서(西)쪽이 금강으로 도계(道界)는 물론(勿論) 군계(郡

界)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서(西)쪽엔 아직도 많은 관련지명을 가지고 있으며 

남(南)쪽으로는 만경강 하류를 군계(郡界)로 그 행정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현재

(現在)에도 익산군(益山郡)은 서(西)와 남(南)쪽으로 강(江)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다

시 한번 밝혀두고 우선 지도상(地圖上)에 나타난 지역들을 명시해 보겠다.

웅포면내(熊浦面內)에는

  갓내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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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성나루

  하제

  고창

  다리목

  판로

  웅로

  울로나루

성당면

  성로

  하교

용안면(龍安面)

  다근이나루

  난로

망성면

  상로

  중로

  하로

함열면

  함열천

낭산면

  배바위

  강변

  신정

  아래마단

  명천

삼기면

  장항동

춘로면

  삼초

  강경

  유천

  백구정 나루터

  만경강제방

  춘포

  하다

  장연

왕궁면

  반도

이리시

  목천포

  나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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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

이상(以上) 35여개의 관계지명을 발췌하여 보았고 그러한 지명(地名)들이 강(江)이든 

바다든 어떠튼 물과 관계가 깊은 지명이라는 전제와 추측하에 그 일차적인 지명조사(地

名調査)를 한 것이다.

발췌된 관계자료를 가지고 실제 답사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황등제호(黃登提湖)

위    치(位    置) : 이리시(裡里市) 북(北)쪽 황등입구(黃登入口) 우측(右側)

조사일시(調査日時) : 1975. 7. 19

조사개요(調査槪要)

본(本) 익산(益山)의 황등제호(黃登提湖)는 고부군(古阜郡) 눌제(訥堤) 벽골제호(碧骨

堤湖)와 더불어 호남삼대호(湖南三大湖)로 통칭(通稱)되고 있는 것으로 그 규모(規模)가 

장(長)9백보(百步) 주(周)25리(里)였다고 전(傳)한다.

기준왕시(箕準王時) 축조(築造) 또는 마한(馬韓)때에 축조(築造)했다는 속설(俗說)이 

있지만 그 연대(年代)는 불명(不明)이다.

그러나 황등제호(黃登提湖)에 물이 가득차면 국고(國庫)가 찬다는 전설(傳說)과 함께 

옛날의 황등제(黃登堤)는 노인(老人)들의 기억에서 살아져 가고 있고 현재(現在)는 석수

물에서 요교(腰橋)를 흘러 만경강(萬頃江)으로 흐르고 있다.

2. 강변리(江邊里)

위    치(位    置) : 전북익산군(全北益山郡)낭산면 성남리 강변(江邊)부락

조사일시(調査日時) : 1975. 7. 19

구 술 자(口 述 者) : ① 임기찬(林基讚)(67재(才)) 강변리(江邊里)에서 9대(代)째 살

다.

      ② 이명근(李明根)(50재(才))

조사내용(調査內容) : 전설(傳說) 및 지세조사(地勢調査)

선조(先祖)들의 구전(口傳)을 통(通)해 전(傳)해오는 이 마을의 속설(俗說)을 조사(調

査)한 결과(結果) 그들이 살고 있는 현(現) 강변리(江邊里)는 옛날은 문자(文字) 그대로 

강변(江邊) 즉(卽) 강가였다고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들에 의(依)하면 강변(江

邊)은 물론(勿論) 잔뜰(마을이름)을 지나서 미륵산(彌勒山) 및 성남리(城南里) 신정뒷산

에 배를 매어 두었다고 한다. 성남리(城南里) 신정이란 마을의 지세(地勢)가 배(주(舟))

모양 같다고 하며 그래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지 않는다는 전설(傳說)이 있다.

한편 그들에 의하면 이곳에 기준왕(箕準王)이 배를 타고 미륵산(彌勒山)밑까지 다녀갔

다고 하며 그래서 강변리(江邊里)는 물론(勿論) 그 주위(周圍)는 모두 바다가 아니면 큰 

강(江)줄기가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재(現在)의 토질(土質)도 사토질(沙

土質)로 갯벌의 지질(地質)을 살필수 있다고 한다.

3. 배바위

위    치(位    置) : 전북(全北)익산군(益山郡) 낭산면 용기리 주암(舟岩)부락

구 술 자(口 述 者) : 이병순(李炳順)(52재(才))

      김소식(金紹植)(52재(才)) 10대(代)째 살다

구술자(口述者)에 의(依)하면 금강(錦江)의 제방(堤防)을 쌓은 것은 일제(日帝)때 였으

나 그 이전(以前)에는 물론(勿論) 오늘날에도 금강(錦江)의 물이 넘치면 용기리 일대가 

물바다가 된다고 하며 그보다 옛날에는 이곳에 배가 들어와 용역산(龍域山)밑의 배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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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를 매었다고 전(傳)하여 주고 있다. 

특(特)히 주암(舟岩)부락에서 동편(東便) 미륵산(彌勒山)쪽으로 가려면 7교(橋)를 건

너야 했다는데 7교란 흐르는 물위에 놓여진 77개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고 그 징검다

리는 큰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은 좁아진 콩크리트 칠교

밑으로 약간의 물이 흘러가고 있으나 77개의 돌이 놓였던 지면(地面)은 개답(改畓)하여 

농사(農事)를 짓고 있으나 농사일을 하다보면 가끔 징검다리 구실을 했던 커다란 돌들

이 발견 되어진다고 한다.

배바위는 마을 입구(入口)에 두 개의 큰 돌이 약간의 간격을두고 놓여져 있었다. 두 

바위의 사이는 4.3m였고 그중 한바위는 가공의 흔적이 있었고 특(特)히 안쪽으로는 가

운데 허리가 잘룩하며 배를 많이 매었거나 아니면 맬 수 있도록 가공되어진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강변리(江邊里)나 배바위쪽에서 보면 어떻던 동변(東邊)으로는 미륵산(彌勒山)이 눈앞

에 우뚝 서 있고 북서(北西)쪽으로는 금강(錦江)을 지키고 있는 제방이 길게 가로 놓여 

있을 뿐 북(北)에서 동편(東便)으로 광할한 농토만이 시야(視野)를 가리우고 있으니 금

강(錦江)을 막고 있던 강경(江景)제방이 없었던 때는 부여(扶餘)와 금강(錦江)에서 미륵

산(彌勒山)까지의 교통로(交通路)로 수로(水路)가 있었던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4. 화산(華山)성당의 포구전설(浦口傳說)

위    치(位    置) : 전북(全北)익산군(益山郡)망성면화산리암석산(岩石山)

조사일시(調査日時) : 1975. 10. 13

구 술 자(口 述 者) : 김(金)건소신부(神父)

김제(金堤) 수유리 성당(聖堂)과 더불어 호남지방(湖南地方)에 최초(最初)로 세워진 

성당(聖堂)이다.(1845)

화산(華山)이란 송시열선생(宋時烈先生)이 붙여준 이름으로 아름다움을 표현(表現)한 

이름으로 전(傳)하여져 있다. 화산성당(華山聖堂)의 내력(來歷)은 당시의 천주교(天主

敎) 탄압정책 때문에 대도시(大都市)나 공공연한 장소(場所)보다는 깊숙한 곳 소도시(小

都市)나 농어촌(農漁村)등에서 신자(信者)를 구(求)하는 형편(形便)이였기 때문에 인근

의 강경(江景)보다는 선창가인 화산(華山)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특(特)히 이곳 화산성당(華山聖堂)은 김대건신부(金大建神父)가 마카오에서 신부(神

父)의 승품을 받고 귀국(歸國)할 때 한국(韓國)천주교(天主敎) 책임신부(責任神父)로 임

명(任命)된 페레올고주교(主敎)가 입국(入國)을 못하고 중국(中國)에 머물러 있었다. 그

때 김대건신부(金大建神父)가 페레올고신부(神父)를 모시고 육로(陸路)는 이용(利用)하

지 못하고 밤에 해로(海路)를 이용(利用)하여 1845년 10월 12일 강경(江景)어구에 닿았

다고 한다.

5. 나암(羅岩)(나바위) 일명배뜰

위    치(位    置) : 화산성당(華山聖堂)에서 남(南)으로 2300m 지점(地點) 

조사내용(調査內容) : 나바위 현황 및 전설(傳說)

넓다란 바위가 동서(東西)쪽으로 길게 놓여 있다. 한 개의 바위인지 두 개인지의 여부

는 확실(確實)하지 않지만 이곳이 바로 배가 정착했다는 곳으로 전(傳)한다.

85세(歲)의 촌로(村老) 박(朴)마리아씨(氏)는 11세시(歲時) 이곳에 이사를 왔다는데 

그때에도 이곳에 배를 대었고 이나 바위 근처에 집이 몇가구 있지 않았다고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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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강(錦江)의 제방이 튼튼히 가로 막고 있지만 그 당시엔 약한 보뜰이 있었을 뿐이

고 강(江)물이 넘치면 화산(華山)까지 물이 넘쳤다고 전(傳)해주고 있다. 그리고 당시까

지만 하드라도 화산(華山)근처의 일대는 갈대밭이었다고 한다.

나(羅)바위쪽에서 미륵산을 바라보면 바로 산정상(山頂上)이 눈앞에 보인다. 그곳에 

또 용성산의 배바위 강변리 미륵산 밑까지는 탁 트인 평야지대(平野地帶)를 금강(錦江)

물의 유입(流入)이 미륵산(彌勒山)하(下)까지 가능(可能)케 하고 있다.

6. 만경강(萬頃江)연안 주변조사(調査)

1) 이띠기 옛제방명으로 구만경강(舊萬頃江)뚝을 말하며 이곳에 배가 닿았다는 전설

(傳說)이 전(傳)하며 1920년 오늘날의 제방으로 개축되었다고 한다.

2) 연방죽과 연화(蓮花)30리(里)를 잇는 갯벌이 있었다고 하며, 춘포면 면소재지 부근

은 연방죽이 있었는데 연방죽이란 저수지가 아닌 강(江)이 막혀서 된 것이라 한다.

3) 삼포(三浦)…장현, 옥련처, 팔봉산의 물이 합류(合流)되는 지대(地帶)

4) 대장촌 : 새우젓 배가 들어오던 곳이었는데 한일합병(韓日合倂)이후(以後) 없어졌

다고 함.

5) 하다…배가 닿는 포구(浦口)였다고 하는데 배를 매었다고 하는 암석(岩石)하나가 

있다.

6) 옥룡천(玉龍川)…익산천(益山川)의 본류(本流)이며 금마(金馬)에서 삼포(三浦)까지 

흐름

3. 문헌자료(文獻資料)

154



- 7 -

1.黃登提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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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4 한자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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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以上)의 문헌자료(文獻資料)는 미륵산(彌勒山) 일대(一帶)의 수변적(水邊的) 환

경(環境)과 미륵산(彌勒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강천(江川)의 사정(事情)을 어느 정

도(程度) 짐작케하고 있으며 여기 겻들여 이 지방(地方)에 산재(散在)해 있는 수변환경

(水邊環境)에 대(對)한 전설(傳說)등(等)은 하나의 고찰(考察)을 가능(可能)하게 하고 있

다.

4. 고찰(考察)

이상(以上)의 현지조사(現地調査)와 문헌조사(文獻調査)에서 알수 있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익산지역(益山地域)의 각처(各處)에는 지난날의 수변환경(水邊環境)과 관계(關係)

되는 나룻배터 등(等)의 지명(地名)이 많다는 점.

2. 저(渚)․연(淵)․제(堤)등(等)은 오늘날의 저수지(貯水池)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바다

나 큰 강(江)이 지형(地形)의 변화(變化)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3. 배바위, 강변리 나(羅)바위등의 뱃길과 관련되는 전설(傳說)이 많다는 점.

4. 「월해이남지한지(越海而南至韓地) 부해이남지(浮海而南至) 주입해거한지(走入海居

韓地) 회왕해중(淮王海中)」등(等)과 같은 서해(西海)에서 내륙(內陸)으로 유입(流入)되

었던 고문헌(古文獻)의 근거자료(根據資料).

5. 익산(益山)일대(一帶)에 산재(散在)한 포구(浦口)에 대(對)한 전설(傳說)을 뒷받침

할수 있는 다른 전설(傳說)과 또한 그에따른 지질(地質)의 현상(現像) 즉(卽) ① 청염골

(청염(淸鹽)골) ② 창리(創里)와 창평선창(創坪船艙)이 있었을 가능성(可能性) 제시(提

示)) ③ 강변리(江邊里)나 배바위 근처의 지질(地質)은 조금만 파들어가도 갯벌이 나오

며 이로 인(因)해 옛날에는 동지역(同地域)이 갯가였다고 믿는 주민(住民)들의 태도(態

度), 이같은 사실(事實)은 궁평부락(宮坪部落) 주변에도 있는데 즉(卽) 왕궁면(王宮面) 

왕궁리(王宮里) 일대(一帶)는 마한(馬韓), 백제시대(百濟時代)는 갯가였다고 믿고 있는

데 그 이유(理由)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우물을 팔때에 한두길 깊이에서 개흙

이 나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세길을 더 파면 판자쪽이 가끔 발굴(發掘)되는데 이 

판자쪽은 파선(破船)의 나무쪼각이 아닌가 추측(推測)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평

전야(宮坪前野)의 전답(田畓)을 가르켜 「살풀이본」이라 전(傳)하여 옴은 그곳이 언젠

가는 갯벌이었음을 증명(證明)하는 것 같은 추정(推定)을 낳을 수 있다는 점(點)6)등(等)

이다.

그리고 이상(以上)과 같은 제문제(諸問題)와 오늘날의 지형(地形)을 관련지워 살펴보

면 수변환경(水邊環境)과 관련 있는 많은 지명(地名)과 전설(傳說)을 지니고 있는 미륵

산(彌勒山) 주변(周邊)의 익산지역(益山地域)은 서(西)쪽으로 대강(大江) 금강(錦江)을 

가까이 하고 있고 서남(西南)으로 만경강(萬頃江)이 흘러 서해(西海)로 직접(直接) 흐르

는 환경(環境)과 가까이 접(接)하고 있다.

많은 수량(水量)을 지니고 서해(西海)로 흐르는 금강(錦江)의 연안(沿岸) 강경(江景)쪽

에서 보면 미륵산(彌勒山)이 직선(直線)거리로 2, 3십리 정도(程度)이며 강경(江景)쪽에 

용두(龍頭)가 돌출(突出)하며 제방구실을 하며 그 안쪽으로 만(灣)의 형세(形勢)를 이루

는 강경(江景)의 금강연안(錦江沿岸)과 미륵산(彌勒山) 사이의 저지대(低地帶)는 제방시

설(堤防施設)을 갖추고 있는 오늘날에도 금강(錦江)의 수량(水量)이 늘어나면 물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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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당지(當地) 주민(住民)들의 말과 또한 강경(江景)의 금강제시(錦江提示)의 미륵

산(彌勒山)쪽의 안쪽은 갯벌이었던 것을 개답(改畓)한지 얼마되지 않는다는 사실(事實) 

등(等)은 강경(江景)에서 미륵산(彌勒山)쪽에 이르는 사이의 배바위(배를 맨바위) 강변

(江邊)마을 미륵산(彌勒山) 밑 산정의 배맨 곳 등(等)의 전설(傳說)과 더불어 금강(錦江)

의 물이 미륵산(彌勒山)밑까지 흘러들어 왔을 가능성(可能性)을 제시(提示)해주고 있다.

한편 만경강(萬頃江)쪽에서 보면 오늘날의 만경강(萬頃江)은 비록 소하(小河)에 지나

지 않으나 불과(不過) 수년전(數年前)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의 이리(裡里) 목천포(浦) 

까지 배가 드나들었다고 하며 그 상류(上流)에서 살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구(浦口) 진

(津) 뱃터등(等)에 엉킨 제전설(諸傳說)등(等)은 만경강(萬頃江)의 뱃길이 보다 상류(上

流)까지 올라 갔던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상(以上)과 같은 고찰(考察)에서 익산(益山)을 중심(中心)한 고대(古代) 수

로(水路)의 가정(假定)은 이로(二路)를 추정(推定)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卽) 그 하나는 6대강(大江)의 하나인 금강(錦江)이 미륵산(彌勒山)하(下)까지 굽이

쳐 흘렀을 것이라는 금강(錦江)을 이용(利用)한 교통방법(交通方法)과 다른 하나는 궁평

천(宮坪川) 금천(錦川) 장천(長川) 횡탄(橫灘) 저자(猪子) 문연(門淵) 장연(長淵)을 하류

(下流)하여 춘포(春浦)를 거쳐 만경강(萬頃江)과 서해안(西海岸)으로 이르는 길을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다.

본조사(本調査)는 아직 진행(進行)중(中)에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전설조사(傳說調

査)와 전설지역(傳說地域)의 지질조사(地質調査) 및 보다 세밀한 동지역(同地域)의 지형

조사(地形調査)를 통(通)하여 좀더 구체적(具體的)인 조사보고(調査報告)를 할까 한다.

강경(江景) 금강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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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산(龍頭山)이 반도형(半島形)으로 돌출(突出)하여 제방(堤防)이 없으면 
강(江)믈이 미륵산(彌勒山)쪽으로 흘러들어온게 되어있음.

 

강경(江景) 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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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江景)제방(堤防)에서 본 용두산(龍頭山)줄기
 

강경(江景) 제방(堤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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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江景)제방(堤防)에서 본 미륵산(彌勒山)쪽 광경(光景)(1)
 
 

강경(江景)제방(堤防)에서 본 미륵산(彌勒山)쪽 광경(光景)(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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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산(彌勒山)쪽에서 금강(錦江)으로 흐르는 하천(河川)
 

강경(江景)제방(堤防)에서 본 미륵산(彌勒山) ↑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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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바위(서쪽에서 동쪽으로 본 모습)
 

제방(堤防)에서 본 용두산(龍頭山) 현(現)  금강(錦江)은 ↑표쪽으로 흐르나 제방(堤防)이
없으면 용두산(龍頭山)안쪽으로 흐를 가능성(可能性)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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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리 마을 입구에서 본 미륵산

    주(註)

1) 三國遺事 卷第三 法王禁殺條
2)  三國史記 百濟本紀義慈王三十六年條
3)  彌勒寺의 創建을 法王이 겨우 基地를 닦다가 승하하고 武王이 卽位하며 그 事業을 계승하여 數紀를 지내 落

成하였다는 見解 이에 依하면 三國遺事 法王禁殺條의 王興寺와 彌勒寺는 同一寺刹이 된다.

4) 洪思俊氏는 法王禁殺條의 王興寺와 彌勒寺를 一寺一創 或은 一寺一成이란 古記錄의 例를 들어 同一寺刹로 보

지 않고 遺事의 創王興者는 法王時에 끝나고 武王繼統은 別途의 事業으로 보고 이 事業이 彌勒寺 創建이라 

밝히고 있다.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第一回 馬韓百濟文化學術會議 發表要旨「彌勒寺地考」 1973年
5) 魏志云魏滿擊朝鮮 王準率宮人左右越海而南至韓地開國號馬韓(三國遺事) 後朝鮮王箕準箕子 四十一代孫地 避衛滿

之亂浮海而南至韓地 (東國輿地勝覽) 倞准旣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 走入海店韓地 (魏志)

6) 都守熙 金馬渚에 對하여 百濟硏究 제 5 집 忠南大學校百濟文化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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